
AI는 15문제 중 1개만 맞힌 카드 할인 계산, 계산은 코드에 맡기는 챗봇
을 직접 만들어 15개 모두 맞혔어요
공모 분야: 생활 속 AI 활용 · 활용한 AI 도구: Claude Code, Claude, ChatGPT(OpenAI GPT-4o-mini)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제 지갑에는 카드가 9장(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6장) 있습니다. 카드마다 할인되는 곳, 전월에 써야 하는 금액, 한 달
할인 한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카드는 스타벅스 50% 할인이지만 하루 1번, 한 달 2번까지만 되고, 영화관은
또 다른 카드가 35%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어디서 얼마 쓰면 어떤 카드가 이득인지" 알
려 주는 챗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AI에게 그냥 물어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CGV에서 영화 18000원"을 물었더니 AI(GPT)
가 카드 세 장 모두 "18,000원 할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화가 공짜라는 뜻이죠. 상품설명서로 계산한 정답은
6,300원(18,000원 × 35%)이었습니다.

사진 1. 처음 보는 질문 15개로 잰 1위 카드 할인액 정답 수



사진 2. AI의 오답(왼쪽)과 상품설명서로 계산한 정답(오른쪽)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 Code: 챗봇 코드를 작성·수정·테스트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만들지,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바꿀지를
정했습니다. (9월 29일 시작, 10월 12일 최종 점검까지 약 2주)

ChatGPT(GPT-4o-mini): 챗봇 안에서 코드가 모르는 가게 이름이 나오면 "이 가게일 것 같다"는 후보만 냅니다.
AI 단독 답변과 비교 측정에도 썼습니다.

Claude: 시험 문제의 정답을 먼저 계산했고, 그 정답을 제가 상품설명서 원문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먼저 카드사 상품설명서 PDF 12개를 읽어 카드 9장, 혜택 65개를 같은 틀의 데이터로 정리하고, 혜택마다 "설명서
몇 쪽"이라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맡기는 일의 범위를 바꿨습니다.

처음: AI가 질문 이해, 카드 조건 판단, 금액 계산, 답변까지 전부 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실행할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최종: 코드가 질문을 정해 둔 칸(가게·금액·수량·시간·요일·결제수단)에 채우고, 전월 실적·한도·남은 횟수를 따져
금액을 계산합니다. AI는 코드가 모르는 가게 이름의 후보만 내고, 그 이름이 질문에 글자 그대로 있을 때만 씁니
다.



사진 3. 직접 만든 챗봇의 답변 화면: 추천 카드, 남은 횟수·한도, 설명서 쪽수가 달린 계산 근거



사진 4. AI에게 맡기는 일의 범위를 바꾼 구조 전/후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개발 중 한 번도 쓰지 않은 가게(CGV, 에버랜드, 올리브영, 요기요, 고속버스 등)로 시험 문제 15개를 만들고, 문제와
정답을 먼저 저장해 잠근 뒤 한 번만 측정했습니다. 1위 카드 할인액을 맞힌 개수입니다.

AI에게 카드 자료 없이 그냥 물음: 15개 중 1개

AI에게 카드 자료를 주고 계산까지 맡김: 15개 중 5개

계산은 코드, AI는 가게 이름 후보만 (최종 챗봇): 15개 중 15개

개발하면서 쓴 100문항에서도 AI 단독 11개 → AI 계산 42개 → 최종 챗봇 100개로 바뀌었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새로 만든 문제에서도 2차 15개 중 15개, 3차 40개 중 39개를 맞혔습니다. 틀린 1개는 "아웃백"의 '백'을 숫자 100
으로 읽은 경우인데, 점수를 올리려고 고쳐서 다시 재지 않고 실패 사례로 남겼습니다. 정답 70개는 10월 12일 제가
설명서 원문과 직접 대조했고, 고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결제 전에 "오후 2시 스벅 15000원"이라고만 치면, 어떤 카드로 내야 하는지, 이번 달에 몇 번·얼마 더 받을 수
있는지가 "15,000원 × 50% = 7,500원 → 커피 하루 한도 5,000원"처럼 계산 근거와 설명서 쪽수와 함께 나옵니
다.



사진 5. 세 가지 방식의 정확도 비교 (처음 보는 15문항)

사진 6. 개발용 100문항과 새로 잠근 문제들로 다시 잰 결과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계산은 코드에, 말 알아듣기만 AI에게: 틀리면 손해인 숫자는 AI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답에 근거: 혜택마다 설명서 쪽수를 달아, 답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러 헷갈리게 물어보기: 헷갈리는 질문 62개로 시험했더니 오류가 33건 나왔습니다. "이마트24 12000원"을
241만 2천 원으로, "아마존 직구 5만원"을 95만 원으로('구'를 숫자 9로) 계산하는 식이었습니다. 모두 고친 뒤 0
건이 됐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로 다시 재기: 고친 문제만 다시 돌리면 점수는 늘 좋게 나옵니다. 새 표현으로 다시 시험하자 30개
중 26개만 맞아서, 측정할 때마다 새 문제를 만들어 미리 잠가 두었습니다.

모르면 적게, 모르면 묻기: 혜택이 겹칠 때 설명서에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으면 큰 혜택 하나만 계산
합니다. "일본에서 1만엔"처럼 원화 금액을 모르면 짐작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사진 7. 일부러 헷갈리게 물어서 찾아낸 오류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챗봇을 만들지 않아도 AI에게 숫자가 걸린 질문을 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 할인액·이자·세금처럼 틀리면 손해인 숫자는 엑셀이나 계산기로 다시 셈합니다. AI에게는 "어떤 조건을 따져야 하
는지"를 묻는 게 더 안전합니다.

2. "설명서 몇 쪽에 있는 내용인지 같이 적어 줘"라고 근거를 함께 요구합니다.

3. 내가 답을 아는 질문 몇 개로 먼저 시험해 보고, 그 AI를 어디까지 믿을지 정합니다.

4. "말고", "1.5만 원", "이마트24"처럼 실제로 쓰는 말투로 헷갈리게 물어봐야 진짜 약점이 보입니다.

챗봇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코드를 몰라도 Claude Code 같은 AI 코딩 도구에 "무엇을 만들지"와 "정답 예시"를 주
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사람이 확인할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카드 정보는 제가 보유한 카드의 상품설명서 기준이며, 특정 카드사·상품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사진 8. 챗봇이 쓸 만해지기까지 (9월 29일~10월 12일)


